
 

 
 

  

2023년 10월 29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30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Zoom)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 성자의 거룩한 영을 

따라 아버지만을 섬기며, 형제들을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자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22,20-26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억누른다면 나는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화답송 시편 18(17),2-3ㄱ.3ㄴㄷ-4.47과 51 (◎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1,5ㄴ-10 

<여러분은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34-40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영성체송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영성체 후 묵상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명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까? 초대 교회 

신자들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실천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교황님 기도지향 – 10 월 ] 

  

복음화 지향 : 시노드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시다. 

 

[내용출처 - 

https://www.cbck.or.kr/Pope/Prayer ] 

https://www.kcccanberra.org/
https://www.youtube.com/watch?v=2JfxktabmyE


  

2023 년 10 월 29 일(가해)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진만 안젤로 신부 ♣ 

이웃에 대한 사랑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뒤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21,23-22,14 참조), 바리사이들(22,15-22 참조), 사두가이들에(22,23-33 참조) 

이어서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 교사는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지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모든 율법 조항이 도출되는 하나의 원리를 찾고자 하였던 라삐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조문을 인용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인용된 조문은 ‘쉐마’(‘너희는 들어라.’는 

뜻)에 해당하는 신명기 6 장 5 절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조문을 아침과 저녁, 곧 하루에 두 번 암송하면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므로, 하느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9 장 18 절이 인용됩니다. 이 계명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웃 사랑도 

하느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으로서 이 두 계명은 뗄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제 1 독서에 따르면, 모세의 법은 이웃, 특별히 이방인, 과부와 고아, 가난한 이와 같은 약자에 대한 보호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위의 이웃을 하느님처럼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방식에 따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춘배 신부님의 “생활 속의 복음”  아래 이미지 클릭] 

  
 

ㅣ연중 제 30 주일 복음 필사ㅣ 
   

  

 

 

 연중 제 30 주일 

https://news.cpbc.co.kr/article/111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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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10 월 28 일) 

시몬 성인과 유다 성인은 열두 사도의 일원입니다.  

시몬 사도는 카나 출신으로 열혈당원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으며 그는 주로 페르시아 지역에서 선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도 시몬은 그에게 붙여진 ‘혁명당원’(마르 3,18; 

루카 6,15)이라는 별명처럼 하느님 외에는 어떠한 통치자도 

인정하지 않고 무력으로라도 로마제국의 압제에 항거하여 

이스라엘을 되찾고자 뭉친 젤롯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사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과 구별하여 

‘타대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 서간 저자인 

유다 사도는 유다 지역에서 선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도는 예수님의 친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언급되는 복음 구절에 같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마태 13,55) 

□  성 유다 타대오께 드리는 9 일 기도 https://tinyurl.com/42zjku4d 

□  [성물언박싱 - "가톨릭 성물과 기도에 관한 모든 것!"]  

함께 활동하고 순교했던 시몬과 유다 타대오 - 황인철 베드로 신부님 

영상링크 - https://tinyurl.com/2yrv2vyj  

모든 성일 대축일(11 월 1 일) 나기정 신부님의 전례 설명 ☞  

 

 

< 성 시몬과 성 유다 타대오와 함께 성모자 >  

페데리코 바로치 (Federico Barocci)  

https://fr.catholic.or.kr/jhs/liturgy/festival11_2.htm 
 

로컬 다문화 미사 안내 (이날 우리 공동체 미사(오후 3시)는 로컬 다문화 미사로 대체됩니다.) 

로컬 다문화 미사 (11 월 5 일(주일) 오전 10 시, 아란다 성당)에서 우리 공동체는 입당 성가로 ‘현덕의 꽃’을 

봉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성가를 들어보시고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신자분들 연습은 10월 29일(주일) 미사 전에 있습니다. [성가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kKNtmv5Qao 
 

이·팔 전쟁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10 월 22 일 연중 제 29 주일 삼종기도 후 인사말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며 모든 분쟁의 종식을 촉구하셨습니다.  

“전쟁,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은 패배만 남길 뿐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패배만 남기고 인간의 형제애를 무너뜨립니다. 형제 여러분, 전쟁을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우려와 슬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 인질, 부상자,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팔레스타인 가자지주 긴급구호 - https://tinyurl.com/2mukvted 

♡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후원 - https://tinyurl.com/554483wy 

♡ 호주카리타스 후원 - https://www.caritas.org.au/donate/emergency-appeals/gaza-crisis/ 
 

캔버라대교구 마리안 프로세션 관련 기사 

지난 10 월 22 일 캔버라대교구는 골번 St Peter and Paul’s Old Cathedral 에서 처음으로 마리안 프로세션을 

진행하였고 350 명 이상의 신자분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catholicvoice.org.au/marian-pro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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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연중 제 30 주일 주간실천ㅣ 

 

🌱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종주 

25 강 히까이서, 즈카르야서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하까이와 즈카르야는  

백성을 독려하여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합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58 강] 

엘리사 최후의 예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열왕기 9 부ㅣ 2 열왕 13-14 장 

아모스ㅣ호세아ㅣ요나 

떼제(taize) 기도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해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5 분 기도 -5-]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17,5-8) 
 

□ 미사 참례자수  

10 월 15 일 성인 55 아이 27          10 월 22 일 성인 54 아이 25           
 

□ 우리들의 정성 (10 월 21 일(토)∼27 일(금)) 

권묘순 김요한 김정수 김태룡 남궁영근 서진원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조성희 주정자 최민식 황정빈 

교무금 $750 (16 가정) / 봉헌금 $382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10 월 29 일 연중 제 30 주일 11 월 5 일 연중 제 31 주일  

독서 이상명 다니엘, 주정자 루치아 로컬 다문화 미사 

예물봉헌 사목회 로컬 다문화 미사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9 일) 사목회 → (11 월 5 일) 로컬 다문화 미사 → (12 일) 요한반 → (19 일) 루카반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11 월 5 일) 로컬 다문화 미사 후 식사나눔 → (19 일) 마르코반 

 ○ 묵주기도성월 미사 전 묵주기도: (29 일) 사목회 
 

□ 미사성가 안내 ※ 반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입 당 예 물 영 성 체 파 견 

10 월 29 일 
31  

이 크신 모든 은혜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163  

생명의 성체여 

77  

주 천주의 권능과 

11 월 5 일 꽃 – 현덕 (악보) 로컬 다문화 미사 로컬 다문화 미사 로컬 다문화 미사 
 

 

https://maria.catholic.or.kr/sungga/search/sungga_view.asp?ctxtIndex=31
https://maria.catholic.or.kr/sungga/search/sungga_view.asp?ctxtIndex=511
https://maria.catholic.or.kr/sungga/search/sungga_view.asp?ctxtIndex=163
https://maria.catholic.or.kr/sungga/search/sungga_view.asp?ctxtIndex=77
https://blogfiles.pstatic.net/MjAxODExMjdfMTcg/MDAxNTQzMjk1MjM4NjI3.0tU3ei-4VwRoTbfKCY61vMC5TEpl76fCgXUE57SdgPIg.zw1TkQZ_VQNmE-kMGg-vrqz2B8RhEmNcqpzWuZavv0sg.PNG.sus1229/%EA%BD%83_%EB%A9%9C%EB%A1%9C%EB%94%94.png
https://www.youtube.com/watch?v=2m_SYYkPtjE
https://www.youtube.com/watch?v=WrNI-nk2KVQ
https://www.youtube.com/watch?v=rVTZI3c8r8k

